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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우체통이 그린(green) 미래

길을 걷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유독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이

었다. 바로 자연을 닮은 초록색이다. 나에게 초록색은 언제나 푸르른 숲

이나 싱그러운 새싹을 연상시키는 색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 우체국에 

방문했다가 나의 초록색 외연은 한층 더 넓고 따뜻한 곳으로 확장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지구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우체국 금융의 초록빛 진심

을 만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우체국은 늘 붉은색이었다. 골

목길 모퉁이에 서 있던 빨간 우체통, 편지를 가득 싣고 달리던 집배원 아

저씨의 빨간 오토바이는 우체국을 상징하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디지털 세상이 찾아오면서 우체국은 빨간색 열정 위에 초

록색의 상생과 지속 가능성을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접하

는 우체국 예금과 보험 속에는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스마

트한 에코 시스템이 숨 쉬고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우체국 

예금의 종이 통장 줄이기 캠페인이었다. 사실 스마트폰 뱅킹이 당연해진 

요즘도 습관적으로 종이 통장을 발행하곤 했다. 하지만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모바일 통장으로 전환하는 순간, 작은 깨달음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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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내가 무심코 발급받던 종이 통장 한 권을 줄이는 것이 결국 한 그

루의 나무를 살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었다. 우체국은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단순히 편리함의 도구로만 쓰

지 않고, 지구를 살리는 초록색 실천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

체국 금융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 금융과 달리, 사회적 약자와 환경이

라는 공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친환경.ESG 기업에 투자한 경실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보험으로 환원하는 선 순화을 통해, 우체국은 이웃

과 지구를 모두 돌보는 에코 금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우체국 예

금과 보험은 단순한 자산 관리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과 사회 안

전망을 지키는 가치 소비의 수단이 된다. 과거의 빨간 우체통이 소중한 

이에게 소식을 전했다면, 오늘날의 우체국 금융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전하는 초록색 우체통인 셈이다. 오늘도 스마트 뱅킹 앱을 켜며, 

나의 작은 금융 실천들이 모여 지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푸른 미래가 완

성되기를 소망한다.


